
수도교회상

우리의 생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축복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을 아집과 교만, 

미움과 불신으로 병들게 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어, 그의 백

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구속 사업에 동참하게 하신다. 우리 수도교회는 

이 부르심에 겸손과 기쁨으로 응한다. 이 소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습의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창조 받은 생을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람찬 것인지를 본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의 형상대로 재창조될 수 있음을 믿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가시는 그리스도

를 바라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 참 사랑을 찾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한다.

 

우리는 인류를 병들게 하는 모든 악의 힘에 도전한다.

우리는 악의 세력이 사회의 밑바닥까지 속속들이 침투되어 있음을 안다. 그러기에 우리

는 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 악의 세력에 도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 하나님은 

특수한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는 이 일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뜻

을 같이하는 모든 교회들과 힘을 합하여 임무 수행에 전력을 다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위대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훈련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위대로서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훈련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반성해보고 그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며, 스스로를 훈련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지게를 진 

전위대로 대오를 정비한다.

 

우리는 기능적인 제도와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실험장이 된다.

세상은 날로 기능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도 현실에 맞는 능률적인 제도와 방법을 모색

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솔직히 반성과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계

획과 과감한 실험으로 새교회상 창조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

하실 분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그의 뜻을 따르는 겸손과 승리자의 확

신으로 그의 부르심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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